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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신문사는 신청인이 병원 수술장비를 훔쳐 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신청인이 자신의 범행을 경찰에 시인했다
고 보도했다.

  신청인은 자신이 절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신청된 적이 없고 경찰에 범행을 시인한 바
도 없다며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
립됐다.

■ 절도 혐의보도, 손해배상으로 조정성립

   B신문사는 복합상가 입찰과정에서 조달청이 조사가를 이례적으로 설계가보다 높게 제시해 모 대기업이 낙찰됐다며, 이에 
대한 커넥션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조달청은 조사가를 입찰 전에 공개하고, 이를 기준으로 건설사들이 입찰하므로 커넥션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정보도를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사건은 피신청인이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다.

■ 입찰 관련 의혹보도, 정정보도로 조정성립

독자마당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사나 잡지를 통해서 사건을 접하다 보면, 당사자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사건의 경위 등에 대해서 지나치지 
않나 싶은 사항까지 언급된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관련자의 인권침해뿐만 아니라 기사를 보고 배워 재발하는 위험까지 있을 
것 같은 우려도 있었지만, 그냥 지나치곤 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정말 많이 줄어든 것을 체감합니다. 지난 9월
호 기획특집 ‘시정권고’ 내용을 읽으면서,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요한 활동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차준호)

‘의료분쟁, 의료중재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는 인터뷰 기사를 읽고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첫째는 의료중재원이 있다는 사실
입니다. 저는 솔직히 몰랐으며 또한 제 주변 사람들도 생소해 했습니다. 둘째는 의료중재원이 조정과 중재에 있어 공정성과 중
립성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에서 그 필요성을 실감했습니다. (최병갑)

‘초상권과 알권리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는 기고 잘 읽었습니다. 그동안 세계나 한국에서 일어났던 굵직굵직한 역사의 현장
들을 현재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데는 당시 기자나 역사가가 쓴 ‘글’과 그들이 그린 ‘그림’ 그리고 ‘사진’ 덕분이라고 생각합
니다.  초상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러한 순간의 생생함이나 역사를 남기려 하는 자의 노고와 어려움 또한 내 초상권만큼 귀
중하게 여겨야 하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독자인 저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만든 훌륭한 기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고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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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중재사례 소개

언론중재위원회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론          사람」을 읽고 나서 느낀 점 등을 성명, 
연락처와 함께 이메일(pac_news@pac.or.kr)로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된 분에게는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